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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3.18.(금)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사회자>

3월 18일 금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기자분들께서 주신 서면질문으로 브리핑을 시작하

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

니다. 북한 해금강호텔 해체가 진척되는 상황 관련 통일부에서 파악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

무소 채널로 교신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금강산 등에서의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오

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관련한 동향을 특정한 조치로 단정

하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일

방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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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야당과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공약 등에 대해 ‘대결적 흉심’이라는 등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북한 선전매체의 일방적 주장

이나 대남 비난에 대해서도 일일이 논평하기보다 상호 존중은 남북이 

수차례 합의한 사항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